
 

거시경제 유동성 경색과 더불어 가상자산 시장 자체의 악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하락장이 

장기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악재들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업계 전문가들의 

희망찬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이클 노보그라츠 갤럭시 디지털 CEO(최고경영자)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가 주최한 글로벌 블록체인 행사 컨센서스 2022에서 올해 4분기에 

가상자산 상승장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노보그라츠 CEO는 "내 생각에는 올해 4분기에 미 연준(Fed)이 (금리 인상 기조를) 멈추자고 할 

정도로 경기가 둔화될 것 같다"며 "그런 상황이 실제로 오면 가상자산 시장은 주식 시장과는 별개의 

패턴으로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시자 역시 다음 날인 12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블록체인의 활용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블로그에서 "블록체인은 금융 분야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며 "나는 블록체인 만능주의자는 아니지만, 블록체인이 많은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금융이 아닌 분야에서의 

블록체인 활용 사례를 사용자 계정 키 변경 및 복구, 증명 및 수정, 신용 증명, 회소성 증명, 지식 

공유, 블록체인 간 상호운용, 오픈소스 지표, 데이터 저장소로 들었습니다. 



 

비트코인 ETF(상장지수펀드)를 수 차례 신청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미국 자산운용사 반에크도 

가상자산 희망찬가에 가세했습니다. 반에크의 얀 반에크 CEO는 최근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가격을 강하게 낙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반에크 CEO는 "비트코인은 금 시가총액의 절반 

수준까지 도달하거나 25만달러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그는 "비트코인 가격이 

해당 수준까지 도달하려면 수년이 걸릴 수 있으며, 정확한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각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유용한 자산으로 보고 있어 제도적 

채택이 매년마다 증가하는 추세"라며 "비트코인 투자 비중은 개인 포트폴리오의 0.5%에서 3% 사이를 

추천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가상자산 시장 자체에서 발생한 문제를 인수합병을 통해 해결하려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셀시우스의 담보 연쇄 청산 우려로 이더리움 가격이 폭락하자, 미국 가상자산 대출 플랫폼 넥소가 

셀시우스를 대상으로 인수를 제안하겠다는 내용을 공식 트위터에 발표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넥소는 

"우리는 셀시우스 고객을 돕기 위해 많은 일을 도울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며 "넥소는 탄탄한 

유동성과 자본을 바탕으로 언제든 셀시우스의 담보 대출 포트폴리오 등 남은 적격 자산을 인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셀시우스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수안을 제안했으며, 이에 

대해 셀시우스와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과연 업계 전문가 및 업체들의 말처럼 가상자산이 하락장을 다시 한 번 더 극복하고 상승 궤도에 

오를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보다 시장의 미래가 불투명했던 지난 2018년 

하락장에도 가상자산은 하락장을 이겨내고 상승했습니다. 그때보다 펀더멘탈이 튼튼해진 지금, 

가상자산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업계 전문가들의 말이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